
1. 조사개요

가.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전북소비자 인식조사 

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에 기존의 유통기한 대

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

되고 있다. 

현재,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이 혼재되어 판매되고 

있어 소비자는 혼란스럽다. 식품업계나 유통업계

에서도 정확한 소비기한 설정 및 유통 중 냉장보관 

시스템 재정비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.

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전

북지역의 소비자들은 소비기한 표시제 인식 현황

을 파악하기 위해 도민 5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

사를 진행하였다.

• 조사 대상 : 전주・익산・군산에 거주하는 

                    전북도민 503명

• 조사 기간 : 2023년 5월 18일(목) ~ 5월 26일(금)

• 조사 방법 : 1:1 대면 설문조사

• 분석 방법 : SPSS 빈도분석, 교차분석

나. 전주지역 유통업체 소비기한 표시현황 실태조사

식품 소비기한 제도시행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

시장에 유통 중인 식품의 소비기한-유통기한 표시 

현황 파악과 유통판매 담당자의 애로사항 및 대책

안 등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실태조사를 

진행하였다. 

● 실태조사

전북지역 소비기한 표시제 실태조사 결과
전북 전주 소재 유통업체 총 8,716개 상품 중 
소비기한 표시된 상품은 4,054개(46.5%), 
제도의 정착 위해 소비자 홍보 확대 필요(41.5%)

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

• 조사 대상 : 전주 소재 식품판매처 24개소

 �(대형마트 5, 백화점 1, 중・소형마트 

11, 편의점 4, 로컬푸드매장 3) 

• 조사 기간 : 2023. 7.10(월) ~ 7.11(화)(2일간)  

• 조사 방법 : �소비자전문모니터 현장 조사 및 

담당자 인터뷰

2. 조사 결과

가.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전북소비자 인식조사

□ ‌�오프라인 매장에서 식품 구입시 주 2~3회 구매 응답이 

31.8%로 가장 높고, 동네중・소형 슈퍼마켓 이용(298

명, 29.7%)을 가장 많이 해

- ‌�1주일에 2~3회 구매한다는 응답이 160명(31.8%) 

가장 많았고, 1주일에 1회가 135명(26.8%), 1주

일에 4~5회가 76명(15.1%), 1달에 2~3회가 64명

(12.7%), 1주일에 6~7회가 24명(4.8%), 1주일에 8

회 이상이 17명(3.4%), 1달에 1회가 15명(3.0%), 1

달에 1회 미만이 12명(2.4%) 순으로 나타났다.

- ‌�오프라인 식품 구입 장소는 동네중소형 슈퍼마

켓이 298명(29.7%)으로 가장 많았고, 대형마트가 

290명(28.9%), 로컬푸드 직매장이 136명(13.5%), 

전통시장이 97명(9.7%) 순으로 나타났다.

□ ‌�식품 구입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준(2순위까지)으로 

‘가격’이 311명(31.0%)으로 가장 높아

- ‌�가격이 311명(31.0%)으로 가장 많았고, 생산 일

자(제조일자,유통기한)’가 301명(30.0%), 원산지가 

197명(19.6%) 순으로 확인되었고, 3순위까지가 

전체의 80.6%를 차지하였다. 

□ ‌�전북 소비자, 45.7%가 소비기한을 ‘들어 봤지만 잘 

몰라’

- ‌�소비기한을 ‘들어봤지만 잘 모름’이 230명(45.7%)

으로 가장 많았고, 잘 알고 있음이 196명(39.0%), 

전혀 모름이 77명(15.3%)으로 나타났다.

<그림 1> 소비기한 정의 이해 여부

- ‌�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어 좋은 점으로 

‘유통기한보다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을 명

확히 알 수 있어 편리하다’가 236명(46.9%)로 가

장 많았고, ‘버리는 음식물쓰레기 양이 줄어 환

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’ 114명(22.7%), 

‘식품에 표시된 기한의 의미가 정확해서 알기 쉽

다’ 96명(19.1%), ‘기한이 늘어 식품 보관이 더 편

할 것 같다’ 55명(10.9%) 순으로 나타났다.

- ‌�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어 염려되는 점은 

‘식품 보관기한이 늘어 품질이 저하될 것 같다’

가 167명(33.2%)으로 가장 많았고, ‘유통매장에서 

관리를 소홀히 할 것 같다’가 135명(26.8%), ‘기

한이 늘어 냉장고에 식품을 넣어놓고 잊어버릴 

■ 전혀 모름

■ 들어봤지만 잘 모름

■ 잘 알고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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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 같다’122명(24.3%),‘우려되는 점이 없다’75명

(14.9%), 기타가 4명(0.8%)으로 나타났다.

□ ‌�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서 가장 중요한 점으로 ‘안전

한 식품 유통을 위한 영업자의 철저한 냉장 및 냉동시

스템 운영’ 을 꼽아

- ‌�‘안전한 식품 유통을 위한 영업자의 철저한 냉장 

및 냉동시스템 운영’ 173명(34.4%)으로 가장 많았

고, ‘해당 식품의 정확한 소비기한 설정’이 158

명(31.4%), ‘유통 및 보관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

정부의 철저한 감시’가 120명(23.9%), ‘소비기한

을 정확히 지켜 식품을 섭취하는 소비자의 태도’

가 51명(10.1%), 기타 1명(0.2%) 순으로 나타났다.

□ ‌�소비기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정부에서 우선하여 추

진해야 할 과제는 ‘홍보와 교육’이 41.5% 나타나 

- ‌�개방형 질문에 142명이 응답하였으며, 홍보와 

교육이 59명(41.5%)으로 가장 많았고, 정부의 철

저한 관리・감독 36명(25.4%), 유통업자의 철저한 

유통관리 시스템 구축 24명(16.9%), 정확한 소비

기한의 설정과 표시 20명(14.1%), 기타 3명(2.1%) 

순으로 나타났다.

나. 전주지역 유통업체 소비기한 표시현황 실태조사

□ ‌�10개 식품 유형 총 8,716개 상품을 조사하였으며 소

비기한으로 표시된 상품은 4,054개(46.5%), 유통기

한 표시 상품은 4,662개(53.5%)로 확인됨

- ‌�10개 식품 유형 중 소비기한 표시 비중이 높은 

식품 유형은 생면이 64.0%이었으며, 유산균음료

가 58.6%, 햄이 58.2%, 두부 53.4%, 즉석조리식

품 50.4% 순이었다.

【그림2 – 소비기한 표시 비중이 높은 식품유형 5순위】

【그림3 – 소비기한 표시 비중이 낮은 식품유형 5순위】

□ ‌�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된 것을 잘 알고 있다 

79.2%로 나타나

- ‌�소비기한 표시제를 ‘잘 알고 있다’는 응답이 19

명(79.2%), ‘들어봤지만 잘 모름’이 5명(20.8%)으로 

나타났다.

- ‌�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이 효과적(음식물쓰레기 처리 

비용감소, 탄소배출 저감 효과 등)이라고 생각한다는 질

문에 ‘매우 그렇다’와 ‘그렇다’ 응답이 각각 8명

(33.3%)으로 가장 많아, ‘보통이다’가 6명(25%), ‘매

우 그렇지 않다’가 2명(8.3%) 순으로 나타났다.

□ ‌�소비기한 표시제 관련 ‘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’는 응답

이 17명(70.8%), ‘교육받은 적이 있다’가 7명(29.2%)으

로 나타났다.

□ ‌�식품별 보존・유통온도를 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, 

냉동실은 22곳(91.7%)은 적정온도(-18℃이하)로 확인

되었지만 2곳(8.3%)은 적정 온도 보다 높은 온도에서 

관리되고 있었다. 냉장실의 경우 24곳 모두 적정 온도

(0~10℃)로 관리되고 있었다.

□ ‌�냉장실의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해 커버가 설치되어있는 

곳은 10곳으로 확인돼 

- ‌�유리문과 투명스크린 형태의 덮개가 모두 설치된 

곳은 2곳이었고, 유리문이 설치된 곳은 7곳, 투

명스크린 설치는 1곳으로 확인되었다.

Ⅲ. 결론 및 제언

첫째,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소

비자교육이 필요하다.

- ‌�소비자설문조사를 통해 소비기한에 대해 '들어봤

지만 잘 모름'과 '전혀 모름'이 61.0%, 판매처 또

한 '들어봤지만 잘 모름'이 20.8%이었다.

- ‌�실태조사에서 인터뷰 담당자는 소비기한 표시제 

시행에서 가장 중요한 점으로 ‘소비자 인식 제고’

와 적극적인 ‘홍보’를 꼽았다.

- ‌�정부와 식품제조업체, 유통업체 등에서의 적극적

인 홍보 등이 필요하다.

둘째, 안전한 식품 유통을 위한 영업자의 철저한 냉장 및 

냉동시스템 운영을 지원하고 관리・감독에 힘써야 한다.

- ‌�소비자는 설문조사에서 제도시행에서 가장 중요한 

점으로 안전한 식품 유통을 위한 영업자의 철저한 

냉장 및 냉동시스템 운영을 1순위로 답변하였다.

- ‌�중소형 동네마트의 경우, 슈퍼조합 등을 통해 영

세한 동네마트의 경우 철저한 냉장시스템 구축

을 위해서라도 냉장실 덮개 등을 지원하는 방안

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.

셋째, 식품을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소비자는 식품구입 후 

소비기한 내에 제품의 특성에 맞게 설정된 보관기준을 철

저히 지켜야 한다. 

- ‌�냉장 제품의 경우 0~10℃ 온도 기준을 벗어났거

나 제품이 개봉된 채로 보관되었다면 해당 기간

까지 제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. 식

품의 부패・변질에 따른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

소비기한 시행과 함께 제품에 표시된 보관기준

을 정확히 확인하고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   

넷째, 소비자의 구입 빈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정부

는 소비기한 참고 값을 신속히 제공하고, 소비기한 표시

가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.  

- ‌�식약처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

있는 200여개 식품유형 약 2,000여개 품목의 소

비기한을 설정하여 공개하고 있다. 

- ‌�식품업계는 소비자가 소비기한표시제를 이해할 

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, 충분한 인지가 될때까

지는 소비기한을 다소 보수적으로 설정할 필요

가 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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